
- 3 -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6년 1월 2일(금)

담당
부서

도시경관과 담당자
∙도시경관팀장            김신희 ☎880-4471
∙담당 주무관             박찬신 ☎880-4477

사진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 사업’ 준공
염전의 역사 담은 열린 문화 광장으로 재탄생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주안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한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새로운 

열린 광장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

으며, 노후화된 바닥 분수를 철거하고 안전한 보행로와 휴식과 문화 기능을 갖춘 광장

으로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은 지난해 4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와 용역보고회 등을 통

해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11월 본격 착

공 이후 공사를 거쳐 이번에 준공됐다.

특히 이번 경관개선 사업은 주안동 일대가 1907년 근대식 염전인 주안염전을 중심으로 

천일제염이 시작된 지역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디자인에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염전 갯벌의 유려한 곡선미와 소금 결정의 자연스러운 배열을 모티브로 가설 건축물

(파빌리온)과 바닥 블록 패턴을 구성해 지역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소금 결정을 형상화한 문자(레터링) 조형물과 벽천분수 벽면에 설치된 외벽 영상

(미디어파사드)을 통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안역을 이용

하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관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준공을 통해 주안역 남광장이 단순한 통과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열린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